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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 아동 중 낱말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난독증과 혼합형 읽기장애 집단을 선별하여 어휘 및 음운처리능력 중 낱말해독의 예측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 대상자로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난독증 아동 166명,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 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낱말해독의 예측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어휘 및 음운처리능력으로 수용 및 표현어휘력, 음운인식, 음운기억, 빠른 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결과:
            난독증 집단과 혼합형 읽기장애 집단은 음운인식과 음운기억, 수용어휘, 표현어휘 능력에서 차이를 보였다. 집단별 낱말해독과 어휘 및 음운처리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난독증 집단은 음운인식, 빠른 이름대기, 표현어휘, 수용어휘, 음운기억 순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혼합형 읽기장애 집단은 빠른 이름대기, 음운인식 순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집단별 낱말해독 예측 요인으로는 난독증 집단과 혼합형 읽기장애 집단 모두 음운인식과 빠른 이름대기가 낱말해독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난독증 집단은 음운인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혼합형 읽기장애 집단은 빠른 이름대기가 낱말해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연구 결과를 통해 난독증과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들의 낱말해독에 음운인식, 빠른 이름대기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낱말해독의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낱말해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읽기장애 아동의 평가나 중재 시 특성을 살펴보고 적절한 중재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초록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discover the predictive factors of decoding among vocabulary and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ies by selecting dyslexia and mixed reading disability (MRD) groups who have difficulty in decoding among children with reading disabilities in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6 dyslexic children in the first and second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44 children with MRD.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phonological awareness, phonological memory, and rapid naming tasks were performed with vocabulary and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y to determine the predictive factors of decoding.

          

          
            Results:
            The dyslexia and MRD groups showed differences in phonological awareness, phonological memory,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rrelation with decoding by group, the dyslexia group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in the order of phonological awareness, rapid naming, expressive, receptive vocabulary, and phonological memory, while the MRD group showed in the order of rapid naming and phonological awareness. As for the predictive factors for decoding by group, phonological awareness and rapid naming were found to be predictive factors in both the dyslexia and MRD groups, phonological awareness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dyslexia group, and rapid naming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MRD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phonological awareness, and rapid naming were closely related to decoding among children with dyslexia and MRD, and appeared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decoding. Accordingly, it can serve as a basis for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reading disabilities who have difficulty in decoding during evaluation or intervention establishing an appropriate basis for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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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읽기는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핵심 능력이다. 학령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읽기 능력을 습득하지 못하면 고학년이 되어 어휘와 내용이 복잡한 글을 접했을 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Kim & Kim, 2013). 성공적인 읽기를 위해서는 낱말해독과 언어 이해 능력의 결합이 필요하며 두 가지 능력 중 한 가지만 부족해도 읽기 이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다(Gough & Tunmer, 1986).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글 속에 포함된 낱말을 읽고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낱말해독이란 글자와 소리를 대응시켜 해독해내는 능력을 말한다(Catts & Kamhi, 2005). 낱말해독을 통한 궁극적인 읽기의 목표가 글을 바르게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면 읽기 이해 능력이 향상되기 위하여 낱말해독 능력 발달이 필수이다.

      낱말해독 능력과 언어 이해 능력의 결함에 따라 읽기장애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한 단순관점모델(simple view of reading)측면으로 볼 때, 네 가지 유형 중 난독증과 혼합형 읽기장애는 모두 낱말해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혼합형 읽기장애가 더욱 열약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Hoover & Gough, 1990). 혼합형 읽기장애는 낱말해독뿐만 아니라 언어 이해에서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중재를 통해 낱말해독을 할 수 있더라도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은 음운기억이나 듣기이해 같은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어휘 능력이나 읽기 유창성에 의존하고 있지만 낱말해독에 결함으로 유창한 읽기에 어려움이 있어 비효율적으로 읽기를 수행한다고 하였다(Jung et al., 2019).

      난독증 아동과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낱말해독은 다양한 능력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 그중, 음운처리과정은 읽기 발달에서 기초 영역이며 음운인식, 음운인출, 음운기억이 포함된다(Ehrhorn et al., 2021; Snowling, 1998; Verhoeven & Keuning, 2018). 음운인식은 말소리를 지각하고 낱말을 구성하는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인지하여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낱말해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Kim et al., 2010; Scarborough, 1998; Swan & Goswami, 1997). 특히 음소 수준에서의 말소리 인식 능력이 낱말해독과 관련이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Pennington & Bishop, 2009), 읽기와 관련된 음운인식 능력을 평가할 때는 음소인식 과정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각 음운을 기억할 수 있는 음운 부호화는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작업기억에서 글자로 된 상징을 소리 체계로 부호화하는 기술이다. 음운 부호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어휘집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음운 부호를 빠르게 인출하는 음운인출 능력이 발휘되어 최종적으로 낱말해독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음운처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자동화될수록 낱말해독과 읽기 유창성 또한 발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읽기 이해 능력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언어 능력 또한 읽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령전 아동의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읽기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Muter et al., 2004). 언어 능력 중 듣기이해 능력은 낱말해독과 함께 발달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듣기이해 능력을 보이며 고학년이 되어서도 문제가 지속된다고 하였다(Kim & Pae, 2012). 어휘 지식은 성공적인 읽기 이해에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Kim & Lee, 2010),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뿐 아니라 고학년이 되어도 영향을 주므로 읽기장애 아동은 학년에 따라 지속적으로 어휘 지식 및 읽기 발달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Seol, 2016).

      이처럼 학령기 아동의 읽기에는 낱말해독과 언어 능력, 어휘 지식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준다. 그중, 초등학교 저학년은 낱말해독이 발달하며 연습을 통해 자동화하고 유창하게 읽기 시작하는 단계이다(Chall, 1983). 이 시기에 낱말해독에 결함이 있으면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낱말해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 아동을 언어 이해 측면에서 난독증과 혼합형 읽기장애 두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집단의 차이와 요인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어휘 및 음운처리능력 중 어떤 요인이 낱말해독을 예측하는 요인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1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제주도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중 읽기부진으로 진단 평가가 실시된 아동 260명 중 낱말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2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아동 선별 및 평가를 위해 한국어 읽기검사(Korean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 KOLRA, Pae et al., 2015) 해독 과제 표준점수 70점 미만이고,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Second edition: K-CTONI-2, Park, 2014)의 도형척도 지능지수 80, ‘평균 하’ 이상으로 인지에 어려움이 없으며, 부모나 교사의 보고에 의해 정서 및 행동 문제나 청각 등 감각기관에 장애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으로 선정되었다. 난독증 아동은 듣기이해 과제 표준점수 85 이상에 속하는 166명(1학년 88명, 2학년 78명)이며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은(1학년 29명, 2학년 15명) 듣기이해 과제 표준점수 85 미만에 속하는 44명으로 분류되었다. 두 집단의 평균연령은 87개월로 동일하였으며, 낱말해독과 듣기이해, 지능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Participant characters
          
          

        

        
          
            
              	Group
              	DY (n=166)
              	MD (n=44)
              	
                p
              
            

            
              	M (SD)
              	M (SD)
            

          
          
            	KOLRA-decoding
            	27.66 (19.160)
            	28.45 (20.267)
            	.810
          

          
            	KOLRA-lc
            	101.69 (10.252)
            	73.70 (13.069)
            	.000***
          

          
            	K-CTONI-2
            	95.16 ( 9.815)
            	92.75 ( 7.527)
            	.130
          

        

        
          
            Note. DY=dyslexia; MD=mixed reading disabilities; KOLRA-lc=Korean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listening comprehension (Pae et al., 2015); K-CTONI-2=Korea version of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Second edition (Park, 2014).
          

          
            ***p<.001
          

        

        

      

      
        2. 검사 도구
        
          1) 선별 검사
          낱말해독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을 선별하고 난독증 아동과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Yoon과 Kim(2022), Yang(2018)에서 제시한 선별 도구를 참고하여 한국어 읽기검사,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를 선정하게 되었다. 한국어 읽기검사의 핵심검사 중 해독 검사와 듣기이해 검사를 실시하였고, 대상 아동들의 인지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K-CTONI-2, Park, 2014)를 실시하였다.

        

        
          2) 어휘 및 음운처리능력 측정
          아동의 어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수용ㆍ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음운처리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읽기검사의 상세 검사 중 음운인식, 빠른 이름대기, 음운기억 검사를 실시하였다. 음운인식 과제는 탈락 과제 15문항, 합성 과제 15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과제는 음절 수준 5문항, 음소 수준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제별로 3문항에서 연속으로 오반응을 할 경우 중단하며, 탈락 과제와 합성 과제에서 아동의 정반응으로 기록된 문항을 더하여 계산한 총점으로 음운인식 능력을 평가하였다. 빠른 이름대기 검사는 숫자 이름대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아동이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지막에 해당하는 숫자를 말할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여 기록하고, 이 시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빠른 이름대기 능력을 평가하였다. 음운기억 검사는 2음절에서 5음절의 무의미 낱말을 들은 후 즉각적으로 산출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각각의 음절마다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정반응으로 기록된 음절 수를 계산하여 더한 총점으로 음운기억 능력을 평가하였다.

        

      

      
        3. 평가자 간 신뢰도
        평가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 산출하기 위해서 언어치료 전공 박사 1명과 본 연구자로 구성하여 전체 자료의 1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평가자 간 채점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는 일치한 문항 수를 일치한 수와 불일치한 수의 합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낱말해독 채점 신뢰도 99%, 듣기이해 채점 신뢰도 99%, 음운인식 채점 신뢰도 100%, 빠른 이름대기 채점 신뢰도 100%, 음운기억 채점 신뢰도 99%로 나타났다.

      

      
        4. 통계분석
        난독증 아동 집단과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집단의 어휘 및 음운처리능력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낱말해독과 관련된 요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난독증 아동 집단과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 집단별로 낱말해독을 예측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낱말해독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수용어휘, 표현어휘, 음운인식, 음운기억, 빠른 이름대기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를 위해 프로그램은 SPSS PASW 18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집단 간 어휘 및 음운처리능력의 차이
        
          1) 읽기장애 유형에 따른 어휘능력
          두 집단 간 어휘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용ㆍ표현어휘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어휘에서 난독증 아동 집단은 원점수 평균 67.68(SD=12.06)점,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 집단은 평균 52.07(SD=16.33)점으로 난독증 아동 집단이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t=7.050,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어휘에서 난독증 아동 집단은 평균 65.00(SD=11.42)점,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 집단은 원점수 평균 52.75(SD=15.08)점으로 난독증 아동 집단이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t=5.890,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Differences in vocabulary between groups
            
            

          

          
            
              
                	
                	DY (n=166)
                	MD (n=44)
                	
                  t
                
                	
                  p
                
              

              
                	M (SD)
                	M (SD)
              

            
            
              	REVT-r
              	67.68 (12.06)
              	52.07 (16.33)
              	7.050***
              	.000
            

            
              	REVT-e
              	65.00 (11.42)
              	52.75 (15.08)
              	5.890***
              	.000
            

          

          
            
              Note. DY=dyslexia; MD=mixed reading disabilities; REVT-r=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Kim et al., 2009); REVT-e=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expressive (Kim et al., 2009).
            

            
              ***p<.001
            

          

          

        

        
          2) 읽기장애 유형에 따른 음운처리능력
          두 집단 간 음운처리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음운인식, 빠른 이름대기, 음운기억 과제를 실시한 결과 음운인식 과제에서 난독증 아동은 원점수 평균 8.52(SD=5.26)점,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은 원점수 평균 6.20(SD=4.88)점으로 난독증 아동 집단이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t=2.637,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이름대기 과제에서는 난독증 아동 원점수 평균 46.64(SD=15.39)점,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 원점수 평균 46.67(SD=14.74)점,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기억 과제에서는 난독증 아동 원점수 평균 52.73(SD=11.24)점,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은 원점수 평균 47.93(SD=13.05)점으로 난독증 아동 집단이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t=2.439,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Differences in phonological processing between groups
            
            

          

          
            
              
                	
                	DY (n=166)
                	MD (n=44)
                	
                  t
                
                	
                  p
                
              

              
                	M (SD)
                	M (SD)
              

            
            
              	PA
              	8.52 ( 5.26)
              	6.20 ( 4.88)
              	2.637**
              	.009
            

            
              	RN
              	46.64 (15.39)
              	46.67 (14.74)
              	-.013
              	.990
            

            
              	PM
              	52.73 (11.24)
              	47.93 (13.05)
              	 2.439***
              	.016
            

          

          
            
              Note. DY=dyslexia; MD=mixed reading disabilities; PA=phonological awareness; RN=rapid naming; PM=phonological memory.
            

            
              **p<.01, ***p<.001
            

          

          

        

      

      
        2. 낱말해독과 어휘 및 음운처리능력 간 상관
        
          1) 난독증 아동의 낱말해독과 음운처리능력 간 상관
          난독증 아동의 낱말해독과 어휘 및 음운처리능력 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word decoding and vocabulary and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y of dyslexia
            
            

          

          
            
              
                	
                	WD
                	REVT-r
                	REVT-e
                	PA
                	RN
              

            
            
              	REVT-r
              	.271**
              	
              	
              	
              	
            

            
              	REVT-e
              	.298**
              	.564**
              	
              	
              	
            

            
              	PA
              	.589**
              	.354**
              	.348**
              	
              	
            

            
              	RN
              	-.393**
              	-.196*
              	-.229**
              	.241**
              	
            

            
              	PM
              	.181*
              	.256**
              	.225**
              	.322**
              	-.149
            

          

          
            
              Note. WD=word decoding; REVT-r=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Kim et al., 2009); REVT-e=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expressive (Kim et al., 2009); PA=phonological awareness; RN=rapid naming; PM=phonological memory.
            

            
              *p<.05, **p<.01
            

          

          

          낱말해독과 수용어휘 간의 상관계수는 r=.271(p<.01), 낱말해독과 표현어휘 간의 상관계수는 r=.298(p<.01), 낱말해독과 음운인식 간의 상관계수는 r=.589(p<.01), 낱말해독과 음운기억 간의 상관계수는 r=.181(p<.05)로 나타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낱말해독과 빠른 이름대기 간의 상관계수는 r=-.393(p<.01)로 나타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상관이 높은 요인으로는 음운인식(r=.589)으로 나타났다.

        

        
          2)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의 낱말해독과 음운처리능력 간 상관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의 낱말해독과 어휘 및 음운처리능력 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word decoding and vocabulary and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y of mixed reading disabilities
            
            

          

          
            
              
                	
                	WD
                	REVT-r
                	REVT-e
                	PA
                	RN
              

            
            
              	REVT-r
              	.283
              	
              	
              	
              	
            

            
              	REVT-e
              	.238
              	.682**
              	
              	
              	
            

            
              	PA
              	.522**
              	.546**
              	 .441**
              	
              	
            

            
              	RN
              	-.523**
              	-.330*
              	-.268**
              	-.425**
              	
            

            
              	PM
              	.130
              	.053
              	-.166
              	.054
              	-.288
            

          

          
            
              Note. WD=word decoding; REVT-r=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Kim et al., 2009); REVT-e=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expressive (Kim et al., 2009); PA=phonological awareness; RN=rapid naming; PM=phonological memory.
            

            
              *p<.05, **p<.01
            

          

          

          낱말해독과 음운인식 간의 상관계수는 r=.522(p<.01)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낱말해독과 빠른 이름대기 간의 상관계수는 r=-.523(p<.01)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상관이 높은 요인은 빠른 이름대기(r=-.523)이었다.

        

      

      
        3. 읽기장애 유형에 따른 낱말해독 예측 요인
        
          1) 난독증 아동의 낱말해독 예측 요인
          난독증 아동의 낱말해독을 예측하는 요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Predictors of word decoding in dyslexi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β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p
                
              

            
            
              	PA
              	1.328
              	.525
              	8.493
              	.000***
            

            
              	RN
              	-.231
              	-.267
              	-4.314
              	.000***
            

            
              	
                F
              
              	57.548
            

            
              	Adj. R2
              	.407
            

            
              	Durbin-watson
              	1.740
            

          

          
            
              Note. PA=phonological awareness; RN=rapid naming.
            

            
              ***p<.001
            

          

          

          음운인식과 빠른 이름대기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낱말해독을 예측하는 모형으로 음운인식, 빠른 이름대기를 예측값으로 했을 때 R2=.407로 난독증 아동의 낱말해독 예측 요인들을 40.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요인들을 살펴보면 음운인식(t=8.493, p<.001), 빠른 이름대기(t=-4.314, p<.001)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2)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의 낱말해독 예측 요인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의 낱말해독을 예측하는 요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Predictors of word decoding in mixed reading disabilities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β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p
                
              

            
            
              	RN
              	-.355
              	-.367
              	-2.706
              	.010**
            

            
              	PA
              	1.071
              	  .366
              	2.702
              	.010**
            

            
              	
                F
              
              	12.726
            

            
              	Adj. R2
              	  .353
            

            
              	Durbin-watson
              	 1.782
            

          

          
            
              Note. RN=rapid naming; PA=phonological awareness.
            

            
              **p<.01
            

          

          

          어휘 및 음운처리능력 중 음운인식과 빠른 이름대기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낱말해독을 예측하는 모형으로 음운인식, 빠른 이름대기를 예측값으로 했을 때 R2=.353로 난독증 아동의 낱말해독 예측 요인들을 35.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요인들을 살펴보면 빠른 이름대기(t=-2.706, p<.01), 음운인식(t=2.702, p<.01)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읽기장애 유형에 따라 난독증과 혼합형 읽기장애로 나누어 어휘 및 음운처리능력에서 차이와 특성을 알아보고, 낱말해독 예측 요인을 밝혀서 적절한 중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난독증 아동과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은 음운인식과 음운기억 능력에서 차이를 보였다. 어휘 및 음운처리능력과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난독증 아동은 음운인식, 빠른 이름대기, 수용어휘, 표현어휘, 음운기억에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음운인식이 낱말해독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은 음운인식, 빠른 이름대기에서 상관관계를 보였고 빠른 이름대기가 낱말해독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낱말해독 예측 요인으로는 난독증 아동과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 모두 음운인식과 빠른 이름대기가 낱말해독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낱말해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이러한 음운인식, 빠른 이름대기가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난독증 아동과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의 어휘 및 음운처리능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수용어휘와 표현어휘, 음운인식, 음운기억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어휘 및 음운처리능력에서 난독증 아동이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 보다 수행력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음운인식이 언어 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Sin et al., 2006), 음운기억에 결함이 있다면 듣기이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선행 연구를 뒷받침해준다(Swanson, 1993). 이는 낱말해독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운처리능력 중 빠른 이름대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난독증 아동과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 모두 낮은 음운처리속도로 인해 낱말해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낱말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읽기장애 아동들은 빠른 이름대기 능력에 결함을 가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Woo et al., 2016).

      난독증 아동과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의 낱말해독과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난독증 아동은 낱말해독과 음운인식이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낱말해독과 수용어휘 간의 상관계수 r=.271, 낱말해독과 표현어휘 간의 상관계수 r=.298, 낱말해독과 빠른 이름대기 간의 상관계수 r=-.393, 낱말해독과 음운기억 간의 상관계수는 r=.181로 모든 요인이 낱말해독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은 낱말해독과 빠른 이름대기, 음운인식이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운인식능력이 해독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며, 빠른 이름대기 능력이 해독부진 아동의 낱말해독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선행 연구를 뒷받침한다(Kim & Pae, 2014). 하지만 낱말해독과 음운인식 간의 상관계수는 r=.522로 빠른 이름대기의 상관계수 r=-.523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두 집단 모두 음운인식과 빠른 이름대기 능력이 낱말해독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운인식 능력이 낱말해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Kim et al., 2010; Scarborough, 1998; Swan & Goswami, 1997; Yoon & Kim, 2022), 빠른 이름대기 능력이 낱말해독과 연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Woo et al., 2016). 하지만 난독증 아동은 낱말해독에 음운인식 능력을 가장 많이 활용하며 어휘 및 음운처리능력 모두 연관이 있지만,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은 낱말해독에 빠른 이름대기 능력과 음운인식 능력을 주로 활용하며 언어 능력, 음운기억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위언어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어휘 능력이나 읽기 유창성에 의존하고 있어 효율적인 읽기 이해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를 뒷받침한다(Jung et al., 2019).

      난독증 아동과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의 낱말해독 예측 요인으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음운인식과 빠른 이름대기 능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음운인식 능력이 낱말해독의 중요한 예측 요인이며, 빠른 이름대기 능력은 학령기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Yoon & Kim, 2022).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음운인식 능력이 읽기 능력을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de Jong & van der Leij, 1999), 빠른 이름대기 능력이 낱말해독을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Kang et al., 2017; Yang, 2018)를 뒷받침한다. 두 집단 모두 음운인식과 빠른 이름대기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은 낱말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읽기를 수행할 때 언어 이해, 작업기억 같은 능력을 활용하기보다 낱말을 인지하고 빠르게 읽으며 어휘의 뜻을 파악하여 문맥을 이해하는 데 집중한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난독증 아동은 음운인식과 빠른 이름대기 능력이 낱말해독 예측요인으로 약 40.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낱말해독에 음운인식이 빠른 이름대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와 음운인식 능력이 빠른 이름대기 능력보다 읽기 능력을 더 강하게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Wagner et al., 1997). 반대로,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은 음운인식과 빠른 이름대기 능력이 낱말해독 예측요인으로 약 35.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빠른 이름대기가 음운인식보다 낱말해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읽기 능력을 예측할 때 빠른 이름대기 능력이 음운인식 능력보다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de Jong & van der Leij, 2002). 이는 낱말해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두 집단 간에서 해독에 미치는 음운처리 영역이 다르며, 이는 두 집단의 특성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두 집단 모두 음운인식과 빠른 이름대기가 낱말해독 예측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난독증 아동들도 언어 이해에 결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난독증과 혼합형 읽기장애는 읽기장애 심각성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선행 연구(Kamhi & Catts, 1986)를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난독증 아동과 혼합형 읽기장애 아동을 개념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는 있으나 집단의 특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형태소인식, 작업기억, 주의력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추후 광범위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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